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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외부 환경의 영향뿐만 아니라 경쟁 환경 및 시장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역량부족의 문제

로 사업 실패률이 높아진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고자 이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모델링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77년

부터 2022년까지 발행된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고 7인의 재도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행동사건인터뷰(BEI)를 진행하였으며, 역량개발 및 

HRD 전문가를 섭외하여 세 차례에 걸처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는 과정을 통해 역량초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2명의 관

련분야(창업, 소상공인, 심리·역량) 전문가를 섭외하여 3회에 걸친 델파이기법(Delphi Analysis)을 통해 재도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

기에 도움이 되는 역량을 2개의 역량군(소상공인, 실패회복), 8개의 세부역량(사업기회포착, 사업기획, 사업차별화, 운영관리, 판로개척, 제

품과 서비스 연구개발, 긍정적 자기조절, 실패경험 극복 및 대처), 22개의 역량요소, 72개의 지식·기술·태도(KSA)가 표시된 행동지표로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진행된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재도전 소상공인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구체화했다는데 학술적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재도전 소상공인 대상 역량기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지원 프로그램에 적합한 대상자 선별하는 등에서 활용될 수 있으

며 소상공인 스스로 사업 성공을 위해 역량을 진단하며 자기개발을 촉진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주제어: 재창업, 소상공인, 역량, 역량모델링, 행동지표개발

Ⅰ. 서론

1.1. 연구배경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지난 3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국가예산

은 63조원 이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진, 폐업, 대출

잔액 증가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늘어나고 있다(김
성호, 2022). 더욱이 코로나19 위기와 더불어 급격한 국제 환

경 변화(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위기의 도래는 다양

한 대외적 환경 변화 대응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생존율을 

더욱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생계를 위해 창업을 시행하기에 기본적

인 창업역량을 검증받지 못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명길, 
2018) 소상공인 창업가의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회복 및 재기

를 위한 역량으로 바꾸는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창업실패 요인에 관해 선행연구들(권기환·최종인, 2015; 심형

석·장현주, 2015; 길운규 외, 2014; 신중경·하규수, 2013; 이장

우·이성훈, 2004; 장수덕, 2003)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외부

환경 요인을 제외하고는 내부요인인 창업가 특성, 창업전략 

부재, 자원확보 실패, 경영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창업가 역량

과 관계된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송영민·김경환, 2019). 이

렇듯 창업가의 역량은 창업실패와 매우 연관이 높으며, 창업

실패와 관련된 귀인 분석에 따르면 실패한 창업가가 실패에 

대해 외적요인보다 내적요인으로 인식할 경우 재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Yamakawa et al., 2015). 성

공한 창업을 위해서는 결국 창업가가 적합한 제품 및 서비스

를 개발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창업

경영에 대한 지식과 기술, 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장성희·반성식, 2010). 
역량이란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

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 되는 개인의 내적 특성(under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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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을 의미한다(Spencer & Spencer, 1993). 역량은 

성과와 관련된 개인의 특성이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원

인으로서 지식, 기술, 태도, 가치관, 동기, 자기개념 등의 다양

한 특성들이 종합되어 역량으로 발휘되고 성과와 직결된다(정
현석, 2014). 이와 같은 개념에 따라 창업역량은 새롭게 기업

을 시작하는 창업가가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하며 유지하

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필요한 역량으로 볼 수 있다. 
창업가의 역량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로 창업의지(의도), 창

업성과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주로 연구

가 진행되었고(강한혁 외, 2019) 창업가가 갖춰야 할 역량으

로서 자기분석, 아이디어도출, 사업계획 PT 능력(이지안·안영

식, 2019), 기업가정신, 혁신과 극복, 창의적 실천, 리더십 등 

정신적 측면(김세광, 2018), 기업가적 역량, 관리적 역량, 네트

워크 역량, 전략적 역량, 창의적 역량, 기술적 역량 등이 제시

되고 있으며(김은성·리상섭, 2020) 사업성과, 조직만족, 사업지

속 등에 영향을 미치는 소상공인의 역량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김재홍 외, 2021; 박철, 2021). 하지만 폐업 또는 사업 실

패 후 재기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역량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제시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실패율이 높아진 소상

공인의 실패 그리고 회복과 관련된 역량에 대한 연구의 필요

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도전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잘하는 기

법(skill)을 넘어 실패와 좌절을 통해 축적된 이들의 태도

(attitude)를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헌분석, 행동사건인터뷰(BEI), 초점집단분석

(FGI), 델파이분석(Delphi Analysis) 등의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동원하여 재도전 소상공인의 역량을 구체화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혹은 10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

업 및 운수업)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최근 통계청의 소상공인 

실태조사(2020년 기준)에 따르면 사업체 수는 2,894,360개이고 

종사자 수는 5,565,9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적은 자본

을 투자하기 때문에 대부분 생계형 개인사업체 형태를 띠며 

경영자이자 소유자로 역할과 책임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정보획득, 인력부족, 각종 규제의 대응

책 미흡, 마케팅 능력 부족 등의 혁신성과 생산성이 떨어지며 

기술개발, 생산, 마케팅, 경영관리 등의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에서 알 수 

있듯이 소상공인들은 국가 경제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

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의 역량에 대한 연구가 충실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2.2. 창업실패 및 회복

사업(창업)실패는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여 합의된 개념이 

없으나 크게 광의의 개념으로서 ‘중단(discontinuance)’ 과 협의

의 개념으로서 ‘파산(bankruptcy)’이 있다. 창업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업(창업)실패의 개념은 

Ucbasaran et al.(2013)이 제시한 ‘최소한의 경제적 생존능력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한 기업 활동의 중지’ 라고 볼 수 있다. 
창업실패 후 회복은 재창업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는데 여기

서 ‘재창업’ 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1의 2항에서 ‘중
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재창

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며, 
이에 재창업자는 부도 또는 파산을 경험하여 폐업을 하고 중

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자로서 ‘어려움을 경험한 창업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전정구·서영욱, 2020).
창업실패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실패 예측, 

실패 전후 감정, 감정 외 실패비용, 실패원인, 재창업 결정 및 

성공요인 등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배태준·최윤형, 
2020). 또한 재도전 창업에 있어 실패를 분석하고 실패 후 적

절한 회복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슬픔에 

대한 감정처리 과정에 대한 회복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이경석 외, 2021). 한편 최진숙·황금주(2018)은 실

패경험이 있는 재창업자들의 심리적 상태의 회복을 위한 대

처기법으로 멘탈 시뮬레이션(mental simulation) 개념을 소개하

였다. 멘탈 시뮬레이션이란 실패의 부정적인 영향을 관리하고 

후속 재진입을 준비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처 메커니즘으로 

이는 기업가가 다양한 불확실한 상황과 사건을 이해하고 과

거의 실패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결국 창업실패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창업가 

역량 향상도 필요하지만 상처 난 절망감을 회복하고 재기하

기 위해서는 누구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어떻게 현실적 지원

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3. 역량 및 역량모델링

역량(competency)의 개념에 대해서는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연구되고 정의되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통된 

개념 정의가 이뤄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오헌석, 2007). 그럼

에도 역량에 대한 대표적인 학자인 McClelland(1973)는 역량

에 대해 우수한 직무성과를 예측하게 하는 개인의 내재적 특

성으로 정의하며 성과를 예측할 수 있고 역량을 통해 인종, 
성, 사회 및 경제적 계층에 따른 편견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하

였다. Boyatzis(1982) 역시 ‘어떤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효과적

이고 우수한 성과와 관련된 개인의 내재적 특성’으로 역량을 

정의하고 그 특성을 우수 성과자, 평균 성과자, 낮은 성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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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를 구분 짓는 지식, 기술, 특질, 통기, 자기이미지, 사
회적 역할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역량은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여 성공

과 연관된 특성을 규명하는 준거표본(criterion samples)을 통해 

도출하게 된다. 
Spencer & Spencer(1993)는 역량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이는 개인이 일관되게 마음에 품고 있거나 원하는 어

떤 것으로 행동의 원인이 되는 동기, 신체적인 특성, 상황 또

는 정보에 대한 일관적 반응성을 의미하는 특질, 태도, 가치

관 또는 자기 이미지를 의미하는 자기개념, 특정 분야에 대한 

정보, 특정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

력인 기술 등을 의미한다(정현석, 2014). 한편, 특정 조직이나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에 적합

한 역량모델(competency model) 개발이 필요하다(McClelland, 
1973). 특히, 역량모델링(competency modeling)은 개인과 조직

의 성과를 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도출하고 체계화하는 과정

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

요한 역량의 개념을 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기도 한다(이종범, 2008). 
역량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McClelland(1973)의 준거집단 

선정, BEI(Behavioral Event Interview)1) 실시, 역량모델 검증이

라는 3단계 방법론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역량모델링의 장점

은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공통역량과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핵

심역량으로 구조화하고 각 역량별 행동지표 설계를 통해 해

당 역량 보유수준을 파악하고 조직 대 개인, 직무 대 개인의 

적합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박우성·유규

창, 2001). 더불어 역량모델링시 역량의 특성을 행동지표로 나

타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행동지표는 역량 진단의 준거와 

역량 개발의 준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이재경, 2002). 행동

지표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되는 행동과 사고의 양식 및 유형을 기술한 것으로 관찰 가

능하고 측정이 가능하며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기술되어야 

한다(안희정·최은석, 2003).

2.4. 창업가 및 소상공인 역량

초기 창업가에 대한 연구는 성취욕, 내적통제소재, 위험감수, 
모호성에 대한 인내 등 개인의 특성을 위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 반면, 최근의 연구에서는 후천적인 개발이 강조되

는 창업가의 역량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다(Ahmad, 
2007). 역량은 행동 동사로 표현이 가능하므로 관찰이 가능하

고 훈련과 교육에 의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김완재·정
화영, 2007). Morris et al.(2013)은 창업가에게 필요한 세부역

량 13가지를 도출하였는데 기회인식, 기회평가, 위험관리, 비

전제시, 끈기, 창의적 문제해결, 자원의 조직화, 게릴라 기술, 
신제품·서비스·비즈니스모델에의 가치 창출, 적응력, 회복탄력

성, 자기효능감, 관계형성 등을 제시하였고 이후 많은 학자들

에 의해 추가적인 역량들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

구결과가 HRD 분야에서 ‘역량’이라고 표현함에 있어 한계가 

있고 개인의 특성, 능력과 역량의 개념이 다소 혼재되어 있다

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김은성·리상섭, 2020). 한

편 소상공인 역량에 관해서도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
재홍 외, 2021; 박철, 2021). 먼저 소상공인은 기업의 전략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주요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이에 따

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이들이 지니고 있는 업종 관련 

지식, 기술, 경험 및 능력은 기업성과를 결정짓는 핵심요소이

자(성규선·최양애, 2018) 사업의 성과와 함께 소상공인이 운영

하고 있는 현재의 사업을 오랜 기간 유지하고 지속하는데 있

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김형철, 2019). 
Bhidé(2000)는 소상공인 역량에 대해 창업프로세스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인적, 재무자원을 확보

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소상

공인의 역량은 별도의 역량으로 분류되기 보다는 기업가(창업

가) 역량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김형철, 2019를 재인용). 
다양한 연구자들이 소상공인만의 개인적인 특성이 있을 것이

라는 가정으로 성취욕, 통제위치, 위험감수성과 같은 심리학

적 변수와 함께 소상공인의 개인적인 특성과 경영성과의 관

계를 연구했으나 일관되거나 확고한 관계성을 확보하지는 못

했다(Amit et al., 1993). 하지만 이를 통해 소상공인 개인특성 

등이 자영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Stoner(1987)는 자영업자만의 차별

적 역량으로 소상공인의 경험, 지식, 기술임을 주장하였고 다

른 일반적 개인들의 특성보다 역량이 자영업자의 성과와 사

업을 유지하고 지속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하고 있기 때

문이다(Man et al., 2002).

2.5. 실패회복 역량

실패회복 역량은 재도전 창업자에게 요구되는 특성 및 재창

업 성공요인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실패회복 역량에는 크게 

실패에 대한 감정 처리 및 실패 후 감정 대처에 관한 역량 

및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과 향후 재도전시 예상되는 어려움

을 미리 그려보고 실패를 통해 학습하는 역량으로 나눌 수 

있다. 실패에 대한 감정처리에 있어 Shepherd & Cardon(2009)
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회복이 비통함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는 주요 변수로 파악했다. 창업 실패라는 힘든 

상황 앞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노력을 더 경주하며 그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믿고 그에 따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이종

선·김나미, 2019). 또한 긍정심리자본이 조직흡수역량을 통해 

재창업자의 의사결정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전정구, 
2021)실패한 창업가가 자신의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1) 업무 상황별 담당자들의 실제행동을 인터뷰하여 상세하게 기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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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하고 실패 경험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부정

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역량으로서 회복탄력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연구되고 있다(이종선·김나미, 2019).
실패에 대한 대처전략으로는 낙관주의에 대한 연구(Nes & 

Segerstrom, 2006)와 더불어 창업 실패 경험에서 실패 후 학습

이 재창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실패 경험이 효과

적인 학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가가 실패에 대한 원

인을 외부에 귀인하는 것보다 내부에 귀인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Ucbasaran et al., 2011). 최근 연속 

창업가의 실패 경험에 대한 대처전략에 대한 연구로 멘탈 시

뮬레이션 이론(mental simulation theory)이 개발되고 있는데(최
진숙, 2019) 멘탈 시뮬레이션은 창업실패와 같은 부정적인 사

건을 해결하기 위한 대처기능으로써 실패를 대비하기 위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실패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멘탈 시뮬레이션의 구체적인 적용은 

이미 일어난 과거 사건의 회상과 미래에 대한 환상 혹은 가

상적인 시나리오를 인지적 구성으로 사건의 원인과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대안의 인과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

(Gaglio, 2004). 예를 들면, 창업가가 실패 후에 실패에 대한 

생각들을 떠올리고 만약에 다른 선택이나 방법을 사용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를 상상해보는 것은 실패 사건에 대해 시뮬

레이션 하는 것이며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과거 사건을 재생하거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획하

기 위해 미래의 사건에 대해 의도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도 있다(Taylor & Schneider, 1989).
이렇듯 멘탈 시뮬레이션은 재창업가에게 미래 재창업을 준

비하고 이전 실패 경험을 재해석하며 부정적 정서 상태를 회

복시켜 오류를 깨닫게 하고 사고와 행동사이의 연결 고리를 

제공함으로써 실패로 인한 문제해결과 감정 조절을 가능하게 

한다(Taylor & Schneider, 1989).

Ⅲ. 연구 방법

3.1. 문헌분석

재도전 소상공인의 역량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

로 체계적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재도전 창업가 및 소

상공인의 역량을 주제로 한 국내 연구를 포괄적으로 수집하

여 요구되는 역량과 연구 경향을 비교·분석하고 결과를 종합

하여 통합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은 설정된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에 수행된 연구의 결과를 포괄적이

고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연구방법으로 연구과정은 크게 연구

문제 설정, 문헌검색, 문헌선택, 문헌분류, 자료추출, 자료 분

석과 결과제시로 구분될 수 있다(김수영 외, 2011; Littell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Campbell 
Collaboration이 제시한 PICOS에 기반하여 연구문제를 설정하

였다(이성규 외, 2020). 

검색에 사용한 데이터베이스는 한국학술정보원(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한국학술정보(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학술데이터베이스

(Data Base Periodical Information Academic: DBPIA)이다. 
문헌검색에 있어 핵심 검색어(키워드)는 ‘재기 창업가 역량’, 

‘창업가의 재기 필요역량’ 으로 설정하였으며, 창업가의 재기 

필요역량은 ‘재기 창업가’, ‘재창업자’, ‘재창업가’, ‘실패기업

인 재기’, ‘소상공인 실패’, ‘소상공인 재기’, ‘창업가 역량’, 
‘창업실패 회복’, ‘창업재도전 교육’ 을 포함하였다.
연구대상의 최종선택은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 analysis) 그룹이 제시한 체계적 

문헌고찰의 보고지침(Moher et al., 2010)을 참고하여, <그림 

1>에 제시된 과정을 통해 연구대상 문헌을 선택하였다.
 

(PRISMA flow chart of study selection)

<그림 1> 연구대상 문헌의 선택과정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종 검색어를 기준으로 3개 전

자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된 국내 문헌은 총 1,248편으로, 
이들 중 중복된 문헌 401편을 제외한 문헌은 847편이었다. 
847편의 문헌은 재기 창업가 및 소상공인 역량 등을 주제로 

한 문헌을 중심으로 1차 선택과정을 거쳤는데, 구체적으로 재

기 창업가 역량 관련 연구, 창업가의 재기 필요역량과 창업재

도전 교육 연구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 연구 

663편의 문헌을 제외한 후 184편의 문헌이 선택되었다. 184편
의 문헌 가운데 재기 창업자(또는 소상공인)로만 연구대상을 

한정하여,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160편의 문헌을 배제

하여 24편의 문헌이 선택되었다. 24편의 문헌 중 학위논문을 

보완하여 학술지로 투고한 논문, 미출판된 논문, 동향 분석 

등 본 연구대상의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논문은 없어 국내문

헌 24편이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택되었다. 이를 토대로 연구

진들은 탐색적 고찰을 실시한 결과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재도전 소상공인의 역량에 대해 3개 역량군, 10개 

세부역량, 26개 역량요소, 127개 행동지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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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군
세부
역량

역량요소 선행연구 근거

창업가 
역량

사업기회
포착

사업기회 인식,
사업기회 평가

조영룡 외(2020)

사업
기획

사업목표 구상,
운영계획 수립,

자원 조달 및 분배
백재화·서정희(2013)

사업
차별화

마케팅 차별화,
제품·서비스 차별화,

혁신추구

이규현 외(2017),
백재화(2014)

네트
워킹

사업관계 구축,
사업관계 유지

이규현 외(2017),
이경석 외(2021),

안수진·정종훈(2021),
박세언(2016),

백재화·서정희(2013)

소상
공인
(직무)
역량

운영
관리

조직관리,
수익구조 관리,

고객지향

이규현 외(2017),
백재화·서정희(2013)

판로개척
역량

입지상권분석,
판매처 발굴 및 유지,

디지털 활용
이규현 외(2017)

연구
개발

학습지향성,
기술개발,

기술문제해결 및 대처

조영룡 외(2020),
박세언(2016),

김나미 외(2020)

실패회복 
역량

긍정적 
자기조절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현실적 낙관주의

허제강(2021), 최진숙(2019),
조영룡·박주영(2021),

정금종(2020),
전정구(2021),

전정구·서영욱(2020),
이종선·김나미(2019),
이경석 외(2021),

백재화·서정희(2013),
박형수(2019),

박준규·허철무(2018),
문영찬(2022), 김하경(2018),

김수연(2019), 김공수 외(2021)

실패경험 
자각

실패인지 역량,
실패수용 역량

허제강(2021), 최진숙(2019),
조영룡 외(2020), 정금종(2020),

전정구(2021),
전정구·서영욱(2020),
이종선·김나미(2019),

이규현 외(2017), 이경석 외(2021),
안수진·정종훈(2021),

박형수(2019),
박준규·허철무(2018),

문영찬(2022),
김형호(2016), 김학진(2018),
김하경(2018),김수연(2019),

김병국(2020), 김나미 외(2020),

실패경험 
극복 및 
대처

사업실패 원인 분석역량,
실패경험 학습역량

조영룡 외(2020), 전정구(2021),
전정구·서영욱(2020),
이종선·김나미(2019),

이규현 외(2017), 이경석 외(2021),
안수진·정종훈(2021),

박형수(2019),
박준규·허철무(2018),

김형호(2016), 김하경(2018),
김수연(2019), 김나미 외(2020)

<표 1>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된 재도전 소상공인의 

세부역량 및 역량요소

3.2. 행동사건인터뷰(BEI)

BEI(Behavioral Event Interview)는 McClelland(1973)가 개발한 

분석기법으로 주요한 업무 상황에서 담당자들의 실제 행동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방법이다. 이 기법은 심층 정보를 경험적

으로 수집함으로써 역량이 표출되는 양식을 상세히 규명할 

수 있어 특정 직무상 과제 또는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김은성, 2021).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역량군

과 세부역량을 토대로 소상공인의 창업시 요구되는 기초역량, 
주요 활동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미흡하여 빈번한 실패로 이어

지는 활동 역량, 그리고 실패 후 재기에 필요한 심리적 특성

을 반영한 실패회복역량으로 구분하여 질문의 테마를 구성하

였다. 또한 소상공업을 창업하고 성과 창출 및 실패 경험을 

주요 사건 또는 핵심 상황으로 보고 질문하였고, 그 당시 과

업내용(창업과 실패경험)과 대처방법, 효과적인 업무 수행(실
패극복 노력 및 방법)시 보여 지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재

창업에서 요구되는 역량요소를 파악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

수행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의 역량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인

터뷰 과정에서 대상자의 심층적 정보 및 경험을 얻을 수 있

었는데 이는 역량 표출 및 모델설계로 이어지는 중요한 근거

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BEI 진행 절차와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절차 내용

면담자 기술
BEI 취지 및 배경, 진행 절차 및 방법, 유의사항 설명

면담자의 질문에 대해 스토리 형식으로 기술하도록 설명

피면담자 기술

일반적(인구 통계학적) 특성
창업의도 및 재창업 의도
성공경험 및 실패경험
재창업에 요구되는 요소

창업 및 재창업 과정에서 교육니즈

면담자의 질문

창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창업 준비과정은 어떠했는가?
재창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재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어떠했는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상황과 이유는?
성공을 위해 노력했던 기술 및 태도는?

실패원인과 구체적 상황은?
실패극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노력한 결과는 어떠했는가?
재창업에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재창업을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마음가짐은?
실패와 재창업 상황에서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가?

사례 및 면접내용 
분석

BEI 기록에서 사례별 테마를 분석
각 경험과 구체적 행동특성의 알고리즘 분석

역량 규명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BEI를 통해 

분석한 테마를 수정·보완

<표 2> BEI 절차와 주요 내용

* McClelland(1973)가 제시한 기법과 Spencer & Spencer(1993), 김은성(2021)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절차와 내용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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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BEI 대상자는 2022년도 상반기 서울신용보증재단

의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참가자들 중 성실실패자(금
융채무조정 완료)이면서 동시에 올해 처음 지원 대상자가 된 

재창업(2019년 7월 1일 이후) 소상공인 82명 중 7명을 선정하

였다. 성실실패자는 과거 발생한 금융채무에 대한 책임을 성

실히 수행한 이력을 보유하였는데, 이러한 특징은 재창업시 

긍정적 사업자 특성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인터뷰 

대상자의 배경은 <표 3>과 같다. 

번호 성명 연령 학력 업태 및 종목
재창업 
시행일

1 안00 55 고졸 소매·건강식품 2022년 2월

2 방00 49 고졸 소매·전자상거래 2020년 7월

3 정00 65 고졸 음식·한식 2020년 8월

4 김00 55 고졸 서비스·디자인 2021년 9월

5 진00 51 대졸 정보통신업·DB온라인정보제공업 2022년 4월

6 황00 42 대졸 소매·전자상거래 2019년 7월

7 신00 53 대졸 정보통신업·포털인터넷서비스 2021년 8월

<표 3> BEI 대상자 배경

이러한 BEI 분석결과 재도전 창업가의 역량으로 도출한 주

요 테마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회복이

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겠네요. 이 한마디에 눈물이 났어요. 
다시 일어서려는 나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지지의 말씀이 정

말 힘이 되었어요.” (참여자4)

“말하기 싫을 정도로 진짜 힘들었어요. 좌절감이 커서 별별 

생각을 다해봤어요. 그때 예전부터 이어오던 인맥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희망을 주고 살아야 된다고 마음을 추수를 수 

있도록 해주었죠.” (참여자1)

“저에게는 누님과 배우자가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속에 있는 걸 한번 다 뒤집어내면 회복하는 시간이 좀 빨라

지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주변의 시선이에요. 한

번 실패자라는 낙오를 경험하면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

죠.(중략)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오픈하고 서로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재기 성공사례를 알게 해주는 모임이나 교육이 있

으면 상처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참여자1)(참여자2)(참
여자6)

둘째, 자금 확보이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의욕을 갖게 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결정적으로 

돈이 있어야 다시 기회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참여자1)

"이번에 특히 좋았던 건 씨앗자금이라고 해서 200만 원 정

도가 조건 없이 지원되었어요. 대출금도 저금리였고, 금융권

에서 조달기회를 얻기 힘든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금
융적 지원이 더 확대되었으면...."(참여자6)

셋째, 재무(손익)관리이다. 

"그때 실패했던 이유는 사업자로서 재무, 경영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주변 사람 말만 듣고 일을 처리하곤 했어

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교육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특히 세무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이제는 직접 공부를 해가며 

사업하려고요. 또 외부 조언(컨설팅)도 받고..."(참여자1)(참여

자5)(참여자3)

"현금을 회전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지인의 말만 믿은 채 

재무적인 것들에 대해 내가 직접 관리를 못했던 게 사실이었

어요. 배우자에게 맡기기도 했는데 상세히 하지 않았고, 무리

한 확장(방만한 경영)에 현금 회전해야 하는 기간이 짧아지다 

보니 문제가 생긴 거죠. 내가 태만했었고 지인들은 그 틈을 

타 사기를 친 거죠."(참여자2)

"그때는 재무가 뭔지도 몰랐어요.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썼어

요. 그러다 보니 벌면 뭐해요. 뒤로 다 새고 있으니 쌓이질 

않았죠. 망하고 나서 이 분야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

요.(중략) 제 스스로 역량이 갖춰지니까 투자유치도 좀 용이

해진다는 원리를 깨달았어요."(참여자7)

넷째, 사업계획 및 준비이다. 

"창업가로서 학습해야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알아보지도 않

았고, 그때는 정보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인이나 선배들로

부터 습득하는 정도가 다였죠.(중략) 직원들 때문에 힘들었어

요.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직원들이 지치고, 직원들에게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려니까 자꾸 튀어나가려고 해요.(중략) 어느 

날 직원들이 모두 출근을 안했어요. 급여 받고 다음날 파업을 

한 거죠."(참여자2)

"마케팅 방법이든 자본이든 충분히 준비되어야 여유 있게 

운영이 돼요. 수익을 못내면서 장기 투자만 계속하고 버티기 

위해 사업과 무관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중도 못하니 기회

를 만들지 못한 채 접은 거죠. 결국은 준비가 부족했던 거죠.
(중략) 소상공인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소상공인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업종이나 수준

에 따라 골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중략) 창업을 한 후

에도 계속 익혀야 하는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유튜브, 서적

을 통해..."(참여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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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이 틀어지고 함께 했던 사람들간 문제가 많이 생겨 두 

번 폐업했죠. 그 과정에서 투자자가 빠져버리기도 했습니다. 
계약서, 매뉴얼을 작성하는 행정적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 그

로 인해 지인관계에서 금전적 손실을 보기도 했죠."(참여자4)
(참여자5)

다섯째, 실패극복 노력이다.

"개인회생금 변제를 위해 다시 재취업을 해서 돈을 벌었어

요. 아마 입금이 안 되면 회생이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좌이체 걸어놓고 나머지로 생활비 썼어요."(참여자2)(참여자

5)

"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못하는 기간 동안에도 업계 네임밸

류를 관리하기 위해 초대전에 전시 참여나 작업 활동을 계속

했어요. 비공식적으로 공사를 수주하여 생계를 해결하고 재도

전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실패원인을 인정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다짐을 했죠."(참여자4)

"같은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재취업하거나 부업을 

해서 수입을 만들었고 부채를 갚았어요. 재창업을 위해 지속

적으로 학습(지마켓)하고 시도(글로벌전자상거래)도 했는데 수

상실적도 생기면서 창업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초기 시드머니를 해결했고 현재 창업보육 인프라도 이용하고 

있죠."(참여자7)

여섯째, 시장분석 및 판로개척이다. 

"1년에 한 두 번씩은 말레이시아 시장을 분석해오고 있어요. 
재창업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장을 개척해가는 노

력을 해서 실패하지 않으려고요."(참여자2)

"고객이 좋아하는 걸해야 돼요. 실제 사람들이 필요하고 사

고 싶은 걸 만들어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만든거죠."
(참여자6)

"첫 번째 창업에 실패한 이유는 중국 저가상품이 쏟아지자 

당황하여 저가경쟁에 뛰어들었고 과당경쟁을 하다 보니 수익

을 제대로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추구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해 더 고민했어야 하는데...(중략) 재취업하여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현재 시장을 정확히 읽을 수 있겠더라구요. 
내가 가진 경쟁력은 동대문의 네트워크와 도·소매를 상생시킬 

수 있는 니즈를 찾았다는 점이죠.(중략) 자료조사를 많이 합

니다. 매일 같이 시장에 나가 돌아가는 걸 파악하고 소비자 

반응도 매번 체크하고 지금은 고객층이 딱 정해졌어요.(중략) 
온라인 시장으로 전환되었을 때 투자를 체계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전략적으로 대처를 못했어요."(참여자7) 

3.3. 초점집단인터뷰(FGI)

체계적 문헌분석과 BEI를 토대로 마련된 역량요소가 실제 

현장에 맞게 구성되었는지 검증을 받기 위해 초점집단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다. 
FGI는 숙련된 사회자의 통제 속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참여자가 인터뷰 과정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을 전제하여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는데 목적이 있

다(윤홍열, 2003). 본 연구의 핵심과제는 재도전 소상공인의 

역량을 모델링 하는 것이기에 현장에서 역량개발 경험이 있

는 전문가를 일차적으로 섭외하였고, 더불어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 이해도가 높으며 개발될 역량이 향후 교육프로그램으로 

적절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인적자원개발(HRD) 분야의 전문

가를 섭외하였다. 

대상 A B C

성별 남 여 여

직업
역량개발 및 평가 위원·

대학 외래교수
역량개발 및 평가 위원·

대표컨설턴트
교육연구소 대표·
대학 겸임교수

연령 40대 40대 50대

학력 박사 석사 박사과정

전공 심리학 심리학 평생교육

전문분야
역량개발 및 평가·

역량모델링
역량개발 및 평가·

역량모델링
HRD·

소상공인 멘토링

대표 및 
주요경력

검찰청 등 기관 및 
기업 역량개발 및 
평가 50여건 수행

인사혁신처 등 기관 
및 기업 역량개발 및 
평가 80여건 수행

기관 및 기관 인적 
자원 개발 교육·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멘토

경력기간 17년 19년 23년

<표 4> 초점집단 인터뷰 대상자

1차 FGI를 위해 대상자 3인에게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문

헌분석 및 BEI를 통해 마련된 재도전 소상공인의 역량에 대

한 설명을 대면 또는 비대면(전화)으로 소개하였고,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며 본 연구에 대한 상호(연구진

-FGI대상자) 이해도를 높였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다양한 기

관 및 계층의 역량을 개발하고 모델링을 실시한 경험이 풍부

한 전문가 A와 B로 하여금 역량모델링시 유의사항 등에 대

한 의견을 주고 받았고, 전문가 C로 하여금 현장에서의 소상

공인 멘토링 경험을 토대로 소상공인의 현황과 현실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차 FGI에서는 1차 FGI의 내용과 선행연구, BEI 등을 반영

하여 연구자들은 역량초안(역량군 및 정의, 세부역량 및 정의, 
KSA로 분류된 행동지표 등)을 개발하여 email로 FGI 대상자

들에게 전달한 후 역량군, 세부역량, 행동지표 등이 재도전 

소상공인에게 적절한 역량인지 등 역량모델링을 위한 제반사

항에 대한 검토를 하였고 회신내용을 취합하였다. 이어 3차 

FGI(FGD)를 통해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 토론을 

거쳐 <표 5>와 같이 역량초안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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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군 FGD 이전 역량 초안 FGD 이후 역량 초안

실패회복
역량

긍정심리추구
- 자기효능감, 희망, 회복탄력성,
낙관주의, 방어적 비관주의

긍정적 자기조절
- 자기효능감, 현실적 
낙관주의, 자기감정조절

실패경험분석
- 사업실패 개인평가, 실패경험 
객관화, 실패경험 해소

실패경험자각
- 실패인지, 실패수용

실패에 대한 정교한 대처 역량
- 실패취약성 지각, 실패장애 지각,
멘탈시뮬레이션, 학습된 조직흡수 
역량

실패경험 극복 및 대처
- 실패경험 분석, 실패경험 
전환

소상공인 
(직무) 역량

다목적 관리
- 내부고객지향성, 인력관리,
재무관리

운영관리
- (내부) 조직관리(인력관리,
노무, 조직문화),
수익구조관리(원가, 회계 등),
혁신지속
- (외부)
고객관리(고객지향성),
상권분석 

현장실무역량 삭제

판로개척역량
- 시장세분화, 경쟁시장분석,
차별화, 디지털

판로개척역량
- 판매처 발굴, 아웃바운드 
마케팅

연구개발 
- 기술문제 해결 및 대처

영업환경 변화 대응 역량 삭제

정보습득역량 삭제

사회적지지 활용 역량 삭제

객관적 진단 역량 삭제

창업가 
역량

기술개발
- 기술문제해결 및 대처, 전문지식 
획득, 기술개발

삭제

기회포착
- 기회인식, 기회평가

사업기회포착
- 기회인식, 기회평가

사업추진
- 마케팅 차별화, 기술력 차별화,
혁신활동, 학습지향성

사업차별화 
- 마케팅 차별화, 제품·서비스 
차별화

문제해결 역량 삭제

사업계획
- 사업기획, 미래 계획 수립, 자금 
운영 및 조달 계획

사업기획
- 사업목표구상, 운영계획 
수립(+자원 조달 포함)

대인관계구축
- 관계형성 및 유지, 팀워크 구축,
동기부여와 리더십 역량

네트워킹
- 사업관계 구축, 사업관계 
유지

<표 5> FGD(3차 FGI)를 통해 수립된 역량초안

3.4. 델파이(delphi)분석

델파이 분석(delphi analysis)은 보통 전문가들의 식견을 통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면대면 토론의 단점

을 보완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수집·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패널식 조사 연구방법이다(권경인, 2010). 본 연구에서는 수정

된 델파이 기법(modified delphi method)을 사용하였는데 연구

진이 문헌연구를 통해 작성한 재도전 소상공인 역량모델 초

안을 바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총 3회에 걸쳐 

수정된 델파이를 실시하여 해당 전문가에게 연구자가 제시한 

개념 등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받는 것으로 하였다(김은성, 
2021).
델파이 조사 타당도는 내용타당도(Grant & Davis, 1997)로 

검증하였는데, 내용타당성의 요소인 명확성(clarify), 대표성

(representation), 포괄성(comprehensiveness)으로 측정하였다.
수정된 델파이의 조사도구 내용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델파이의 전문가 패널 수는 12명으로 보

통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10~15명으로 선정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재도전 소상공인의 역량

에 대해 충분히 전문적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대상을 중심

으로 재기 프로그램 참가자 포함 재도전 창업가(소상공인), 
창업 및 기업가정신 연구 및 교육 전문가, 역량 및 심리 관련 

전문가로 분류하여 선정하였다. 

번호 구분 성별 연령 학력 직함 종사업종 관련경력

1

기업가정신 
및 창업분야 
연구 및 
교육자

남 58 석사 대표 창업교육 및 컨설팅 23년

2 남 56 석사 대표 유통 25년

3 남 38 박사 교수 교육 7년

4 남 39 박사 교수 교육 10년

5

심리·
역량전문가

여 47 석사 교수 교육 19년

6 남 49 박사 교수 교육 17년

7 남 43 박사 교수 대학·기업 교육평가 13년

8

재도전 
소상공인·
컨설턴트

남 56 학사 대표 서비스 12년

9 남 43 학사 대표 전자상거래 5년

10 여 64 박사 대표 전자상거래 13년

11 남 53 학사 대표 정보통신업 20년

12 여 53 박사 대표 경영컨설팅 12년

<표 7> 수정된 델파이 조사 대상자 

단계 조사 내용 조사문항 수

제1차
역량군, 세부역량, 세부역량 정의,

역량요소, 행동지표
182문항

제2차 세부역량, 세부역량 정의, 역량요소, 행동지표 56문항

제3차 2차 델파이 결과 공유 후 추가사항 확인 56문항

<표 6> 수정된 델파이 조사도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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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Excel 201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항

목별 대표성, 명확성, 포괄성의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내용

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n, CVR)을 산출하였다

(Lawshe, 1975). 델파이 조사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신뢰할만한 

합의 수준을 리커트 척도(5점)를 기준으로 평균점수가 3.75 
이상 혹은 표준편차가 1.00 미만일 경우 해당 항목이 중요하

고 수용할만한 수준이라고 제시하고 있다(Williams & Webb, 
1994). 또한 내용타당도 비율을 의미하는 CVR은 각 항목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패널들의 비율로 내용타당도의 비율인 

CVR 값은 최고 +1에서 최저 –1까지 범위를 나타내는데 CVR 
값이 양수인 경우 반 이상의 응답자가 리커트 척도 점수를 4
∼5점 사이를 준 것을 나타낸다. 이는 유의도 수준 .05에서 

전문가의 수에 따라 최소값 이상의 CVR 값을 가진 항목들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본 연구의 경

우 전문가 패널이 12명이므로 .56 이상일 경우 내용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Lawshe, 1975).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수준과 값을 준용하여 

해당 수준 이하의 항목은 삭제하였고 각 항목의 내용이 부적

합하다거나 항목이 속한 상위수준 혹은 하위 내용이 잘 맞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명료하지 않다거나 부적절하다는 전

문가의 의견이 있을 경우 항목을 삭제하거나 통합·수정하였

다. 자세한 결과는 실증 분석 결과에 제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4.1. 재도전 소상공인 세부역량 및 역량요소

도출

재도전 소상공인이 갖춰야 할 역량을 도출하기 위한 준거 

틀로 Spencer & Spencer(1993)의 세부역량과 Morris et 
al.(2013)의 세부역량 준거 틀을 참고하여 문헌분석으로 선정

한 국내 논문 24편에서 제시한 세부역량 및 역량요소를 분석

하였고, 분석결과 <표 8>과 같이 재도전 소상공인 3개 역량

군, 10개 세부역량, 26개 역량요소, 127개 행동지표를 도출하

였다.

역량군 세부역량 선행연구 근거 역량요소
선정
여부

창업가 
역량

사업기회포착 조영룡 외(2020)
사업기회 인식,
사업기회 평가

선정

사업기획 백재화·서정희 (2013)
사업목표 구상,
운영계획 수립,

자원 조달 및 분배
선정

사업차별화
이규현 외(2017),
백재화(2014)

마케팅 차별화,
제품·서비스 차별화,

혁신추구
선정

<표 8>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된 재도전 소상공인 

세부역량 및 역량요소

네트워킹

이규현 외(2017),
이경석 외(2021),

안수진·정종훈(2021),
박세언(2016),

백재화·서정희(2013)

사업관계 구축,
사업관계 유지

선정

소상
공인
(직무)
역량

운영관리
이규현 외(2017),
백재화(2014)

조직관리, 수익구조 
관리, 고객지향

선정

판로개척역량 이규현 외(2017)
입지상권분석,

판매처 발굴 및 유지,
디지털 활용

선정

연구개발
조영룡 외(2020),
박세언(2016),

김나미 외(2020)

학습지향성, 기술개발,
기술문제해결 및 대처

선정

실패
회복 
역량

긍정적 
자기조절

허제강(2021),
최진숙(2019),

조영룡·박주영(2021),
정금종(2020),
전정구(2021),

전정구·서영욱(2020),
이종선·김나미(2019),
이경석 외(2021),

백재화·서정희(2013),
박형수(2019),

박준규·허철무(2018),
문영찬(2022),
김하경(2018),
김수연(2019),

김공수 외(2021)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현실적 낙관주의
선정

실패경험 자각

허제강(2021),
최진숙(2019),

조영룡 외(2020),
정금종(2020),
전정구(2021),

전정구·서영욱(2020),
이종선·김나미(2019),

이규현 외(2017),
이경석 외(2021),

안수진·정종훈(2021),
박형수(2019),

박준규·허철무(2018),
문영찬(2022),
김형호(2016),
김학진(2018),
김하경(2018)
김수연(2019),
김병국(2020),

김나미 외(2020)

실패인지 역량,
실패수용 역량

선정

실패경험 극복 
및 대처

조영룡 외(2020),
전정구(2021),

전정구·서영욱(2020),
이종선·김나미(2019),

이규현 외(2017),
이경석 외(2021),

안수진·정종훈(2021),
박형수(2019),

박준규·허철무(2018),
김형호(2016),
김하경(2018),
김수연(2019),

김나미 외(2020)

사업실패 원인 
분석역량,

실패경험 학습역량
선정



임진혁·박성희·김재형·채연희

80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7 No.6

4.2. 재도전 소상공인 역량모델 초안 도출

행동사건인터뷰(BEI) 분석결과 발견된 역량요소는 인터뷰 

대상자에 따라 용어가 다소 상이하였으나 기 도출된 역량요

소와 의미가 대부분 일치하였고, 새 역량요소는 의미가 훼손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가급적 소

상공인의 현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용어로 재정리 하였다. 특

히 실패에 봉착하여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회복과정 속에서 

나타난 재도전 소상공인들의 경험과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견한 역량과 니즈는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으로 연동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EI 분석결과 재도전 창업가의 역량으로 도출한 주요 테마

는 정서적 회복, 자금확보, 재무(손익)관리, 사업계획 및 준비, 
실패극복 노력, 시장분석 및 판로개척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소상공인의 실패 경험 및 회복과정을 집중 

조명하면서 BEI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헌연구에서 도출한 역

량군 및 세부역량요소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경험적 역량 요소로써 파악된 BEI분석 

결과는 델파이연구분석 결과에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수정·보
완단계를 거쳤다. 그 결과 <표 8>에 표기된 역량요소가 모두 

지지되거나 수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

로 재도전 소상공인 역량모델 초안을 3개 역량군, 10개 세부

역량, 26개 역량요소, 127개 행동지표로 개발하였다. 

4.3. 재도전 소상공인 역량모델 타당도 검증

재도전 소상공인 역량모델 초안에서 도출한 역량모델 구성

요소들을 검토하기 위해 역량 및 HRD 전문가 3인을 대상으

로 3차례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먼저 email을 통

해 연구자들이 도출한 재도전 소상공인의 역량 초안을 제시

하여 역량요소가 포함하고 있는 역량지표가 적절한지, 행동지

표는 적절히 기술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요청하여 회

신 받은 것을 토대로 마지막 3차에서는 직접 대면하여 의견

이 상이한 부분, 추가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토

론을 거쳐 제시된 역량 초안을 보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델

파이 조사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이어 관련 분야 관계자 및 전문가 12인을 대상으로 1차 델파

이 조사를 하였다. 결과로서 재도전 소상공인의 역량군, 세부

역량, 세부역량 정의, 역량요소, 행동지표 등의 일부 항목에서 

대표성, 명확성, 포괄성의 점수가 평균 4.00 미만, 표준편차 

1.00 이상, CVR .56 미만으로 나타나 제거하였으며, 전문가 패

널의 서술형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역량을 일부 병합하거나 수

정·보완하였다. 그 결과 기존 3개의 역량군, 10개 세부역량, 26
개의 역량요소, 127개의 행동지표가 2개의 역량군, 8개의 세부

역량, 24개의 역량요소, 83개의 행동지표로 수정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결과에 따른 수정사항은 <표 9>와 같다. 

역량군 세부역량 역량군 세부역량

창업가 
역량군
(4개)

사업 기회포착

창업가 역량(4개)
소상공인 역량군

(6개)
(용어수정)

사업 기회포착

사업 기획 사업 기획

사업 차별화 사업 차별화

네트워킹 네트워킹(삭제)

소상
공인
(직무)
역량군
(3개)

운영관리 역량
소상공인

(직무) 역량
(3개)

(삭제, 소상공인 
역량군으로 흡수 

통합)

운영관리 
역량(용어수정)

판로개척 역량
판로개척 

역량(용어수정)

연구개발
연구개발

제품개발(명칭변경)

실패
회복 
역량군
(3개)

긍정적 자기조절

실패회복 역량(2개)

긍정적 자기조절

실패경험 자각 역량

실패경험 자각 
역량(삭제, 긍정적 
자기조절, 실패경험 
극복으로 나누어 
역량요소로 흡수)

실패경험 극복 역량
실패경험 극복 
역량(용어수정)

<표 9> 1차 델파이 결과에 따른 수정사항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델파이 전문가 패널로 선정된 동일

한 12명에게 질문지를 전달하고, 12부를 회수하여 100%의 회

수율을 보였다. 재도전 소상공인의 세부역량, 세부역량 정의, 
역량요소, 행동지표 등 56문항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2차 의

견을 분석결과, 1차 델파이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일부 항

목에서 대표성, 명확성, 포괄성의 점수가 평균 4.00 미만, 표

준편차 1.00 이상, CVR .56 미만으로 나타나 제거하였으며, 
전문가 패널의 서술형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역량을 일부 수

정하였다. 그 결과 기존 2개의 역량군, 8개의 세부역량, 24개
의 역량요소, 83개의 행동지표가 2개의 역량군, 8개의 세부역

량, 22개의 역량요소, 72개의 행동지표로 수정되었다. 
3차 델파이 조사 시행에서는 2차 델파이 분석 후, CVR 값 

.56 미만인 문항은 삭제한 결과, 남은 모든 문항은 평균 4.00 
이상, 표준편차가 1.00 미만, CVR 값 .56 이상이 되었다. 이러

한 결과에 대해 전문가 패널들에게 알리고 추가 의견을 요청

한 바, 모두 수용 및 지지 또는 추가 의견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델파이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델파이 조사 시

행 및 분석 결과 재도전 소상공인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 당

초 3개의 역량군은 2개로, 10개의 세부역량은 8개로, 26개의 

역량요소는 22개로, 127개의 행동지표는 72개로 정제되었다. 
문헌분석, BEI, FGI 그리고 델파이 분석을 통해 도출된 최종 

재도전 소상공인 역량모델은 <표 10>, <표 11>과 같이 2개의 

역량군, 8개 세부역량, 22개 역량요소, 72개 행동지표로 도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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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역량
요소

행동지표 KSA

사업
기회
포착

사업기회 
인식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통찰력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A

해당 사업 및 관련 정보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갖고 있다. A

사업기회 
평가

사업기회 또는 창업아아템의 결과물(사업계획서,
포트폴리오, 시제품 등)을 구체화할 수 있다

S

사업 기회가 가진 부정적 영향과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K

사업 기회가 제공하는 가치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K

사업
기획

사업목표 
구상

사업 목표를 구체화한다. K

사업 비전과 가치관을 정립한다. A

사업 목표와 계획을 타인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다. S

운영계획 
수립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체운영에 요구되는 사항을 파악한다. K

회사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한다. S

자원 
조달 및 
분배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조달시기를 파악한다. K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파악한다. A

<표 11> 최종 재도전 소상공인 역량모델의
행동지표 상세내용

자금조달 및 운영, 분배 등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확보한다. S

사업
차별화

마케팅 
차별화

자사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사를 명확히 파악한다. K

경쟁사와 차별된 판매 및 가격전략을 수립한다. S

제품·
서비스 
차별화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을 확보한다.

K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한 차별적인 기술 수준을 파악한다. K

기술적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능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A

혁신추구

자신의 사업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변화를 이해한다. K

사업과 관련된 관행과 행동 양식 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S

제품 및 서비스 솔루션과 관련되어 새롭고 참신한 
방법을 꾸준히 시도한다.

A

운영
관리

조직관리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채용하거나 배치한다. S

구성원들에게 명확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지시·감독한다. S

구성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S

수익구조 
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계획을 수립한다. K

필요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한다. S

손익계산 및 세무관리 업무를 스스로 수행한다. S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를 준비한다. S

수익을 향상시키고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한다. S

고객지향

요구되는 경영 및 운영전략을 고객관점에서 파악한다. K

주요 고객층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한다. S

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적극 청취하며 공감한다. A

고객의 고충과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에 적극적이다. A

판로
개척

입지상권
분석

제품과 서비스 판매에 적합한 공간적 범위를 파악한다. K

진출하고자 하는 입지에서 형성된 상권의 속성을 분석한다. K

고객에 맞는 상권의 속성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S

판매처 
발굴 및 
유지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제공할 표적시장을 설정한다. K

고객특성에 맞는 판매 및 홍보 전략을 수립한다. S

신규판매처를 발굴하는 행동을 지속한다. S

기존 판매처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S

디지털 
활용

고객확보 및 자사 홍보를 위해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활용한다. S

온라인을 통해 마케팅(SNS 등)을 수행할 수 있다. S

새로운 디지털 기기나 설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A

제품 및 
서비스 
연구개발

학습
지향성

사업 성과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수준을 인식한다. K

사업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A

자신이 습득한 지식과 정보가 사업 활동에 어떤 
연계성과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설명한다.

S

외부 조언을 경영개선을 위해 활용한다. A

제품개발

신규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한다.

S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제품 및 서비스에 활용한다. A

기술문제
해결 및 
대처

사업 수행시 발생 가능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한다.

S

역량군 세부역량 세부역량 정의 역량요소

소상
공인
역량군

사업기회
포착

시장의 잠재적 니즈(수요)를 사업 기회로 
인식하며, 사업 수행 및 성과 창출 
가능성을 평가하는 역량

사업기회 인식,
사업기회 평가

사업기획
사업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사업 운영 
계획을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계획하는 역량

사업목표 구상,
운영계획 수립,

자원 조달 및 분배

사업
차별화

사업의 핵심 영역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역량

마케팅 차별화,
제품·서비스 

차별화, 혁신추구

운영관리
소규모 사업체의 관리책임자로서 조직 
전반에 대한 관리, 사업운영을 직접 
수행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조직관리,
수익구조 관리,

고객지향

판로개척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표적시장을 
명확히 하고 진출하고자 하는 입지와 
상권을 분석하며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여 신규 판매처를 
발굴하고 기존 판매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역량

입지상권분석,
판매처 발굴 및 

유지, 디지털 활용

제품 및 
서비스 
연구개발

사업분야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습득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뿐 
만아니라 자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직접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술적으로 
발생한 다양한 상황 및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학습지향성,
제품개발,

기술문제해결 및 
대처

실패
회복
역량군

긍정적 
자기조절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긍정적인 마인드 구축과 실패에 대해서 
건설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역량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현실적 낙관주의

실패경험 
극복 및 
대처

실패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실패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는 역량

사업실패 원인 
분석, 실패경험 

학습

<표 10> 최종 재도전 소상공인 역량모델 



임진혁·박성희·김재형·채연희

82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7 No.6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재도전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역량을 

구체화하고 역량모델링을 통해 추후 재기 소상공인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문헌분석, 우수 수행 및 성과자를 대상으로 한 행동사건인터

뷰(BEI), HRD 및 역량 전문가를 통한 초점집단인터뷰(FGI), 
역량모델 전문가 델파이 분석(Delphi Analysis) 등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재도전 소상공인에게 요구되는 2개의 역량군(소상

공인역량군, 실패회복역량군), 8개의 세부역량 및 세부역량 정

의(사업기회포착, 사업기획, 사업차별화, 운영관리, 판로개척, 
제품 및 서비스 연구개발, 긍정적 자기조절, 실패경험 극복 

및 대처), 22개의 역량요소(사업기획인식, 사업기회평가, 사업

목표구성, 운영계획 수립, 자원조달 및 분배, 마케팅 차별화, 
제품·서비스 차별화, 혁신추구, 조직관리, 수익구조관리, 고객

지향, 입지상권분석, 판매처 발굴 및 유지, 디지털 활용, 학습

지향성, 제품개발, 기술문제해결 및 대처, 자기효능감, 회복탄

력성, 현실적 낙관주의, 사업실패 원인분석, 실패경험학습), 72

개의 지식·기술·태도(KSA)를 표시한 행동지표가 최종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먼저 재도전 소상공인의 역량을 도출하고 관련된 

세부역량 및 행동지표를 도출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 기업가정신 및 창업학 분야에서의 

상당수의 연구는 예비 및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기

업가적 역량 혹은 창업 시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변수를 

발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향이 있었다. 즉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기(재도전), 창업가, 역량, 실패, 회복 등

의 키워드로 199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248편의 국내 문헌

이 검색되었지만, 중복문헌 및 예비창업가 관련 문헌을 제외

하고 순수 재기 창업자(또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문헌은 24편
으로 확인되었다. 확인된 24편의 문헌은 크게 창업가 역량, 
소상공인 직무역량, 실패회복 역량 등으로 구분될 수 있었지

만 재도전 소상공인의 역량에 관한 문헌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재도전 소상공인의 역량을 모델링한 국내최

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이 있고 학술적 가

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도 창업 후 실패자가 늘

어나며 더욱이 소상공인들의 경우 자신의 역량보다는 상황에 

따라 생계를 위해 창업에 도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해 재도전 소상공인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재진입하기 위

한 기업가적 역량을 구체화 했다는데 본 연구의 실무적 가치

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체계적 연구방법론을 도입하여 연구결과

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였다는데 차별점과 가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248편의 기존 문헌 분석, 7인의 재도전 소상공

인을 대상으로 한 BEI, 3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GD) 
실시, 12인의 관련분야 종사들을 대상으로 Delphi 분석을 실

시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며 신뢰성이 있으며 타당한 방식으

로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기존 창업가의 역량 혹은 소상

공인의 역량 개발에 연구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

행함으로써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물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의미가 가치가 있다. 먼저 국

가차원에서 재도전 소상공인에게 그간 금융 지원을 주로 제

공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하

며 이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 및 소상공인을 지

원하는 기관 등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해당 역량을 보유한 재도전 소상공인

을 우선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 스스로 자신의 재도전 및 재창업 

과정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명확히 하며 이를 함양하거나 개

발하기 위해 진단지로 본 연구의 행동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있지만 아직 재도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기

업가적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본 역량모델을 기반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본 연

사업상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그 원인을 파악한다. K

발생한 기술적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또는 제시)한다. S

긍정적 
자기
조절

자기
효능감

사업 성공을 도모하기 위한 열정이 있다. A

시작한 일에 대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A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A

회복
탄력성

자신의 약점을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A

자신이 원하는 미래 모습을 그려본다. A

사업실패 사건상황에서의 보완점을 찾고 2차적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

A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했을 때 회피하기보다 대안을 찾는다. A

일하는 과정에서 나의 실수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A

실패경험을 공유하는 등 패배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한다. A

현실적 
낙관주의

자신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한다. A

미래에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A

창업실패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A

실패
경험 
극복 
및 
대처

사업실패 
원인 
분석

사업실패 요인을 분석한다. S

실패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하는데 적극적이다. K

실패 원인이 내부인지 외부인지 분류할 수 있다. K

실패 원인에 대해 외부인으로부터 조언을 듣고자 노력한다. A

실패경험 
학습

실패 후 재창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단계별로 작성한다. K

재창업을 왜 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A

실패학습으로 얻어진 지식을 적절히 관리한다. K

실패학습으로 얻어진 새로운 외부 지식으로부터 기회를 창출한다. A

실패학습으로 얻어진 고객의 불만 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치·개선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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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과물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결론과 시사점 및 활용방안에도 불

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어 추가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

이 제기된다. 먼저, 소상공인의 업종은 매우 다양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업종별 요구되는 역량을 구분하지는 못했다. 이에 

후속연구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대표적인 업종별 요구되는 역

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역량 행동지표가 방대하여,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역량 측정지

표 개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재도전소

상공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설계가 

실무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재도전소상공인들 대상으

로 해당 역량모델링이 타당한지에 대한 실증분석과 같은 양

적연구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개발된 행동지표를 토대로 다

양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역량진단을 실시하여 각 역량별 

보유 수준을 표준화하고 미흡한 역량 수준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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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competencies to help micro entrepreneurs who have experienced failure to successfully 
re-challenge. To this end, relevant literature published from 1977 to 2022 was analyzed, behavioral event interviews (BEI) were conducted 
with 7 successful micro entrepreneurs, and focus group interviews (FGI) were conducted three times by inviting competency development 
and HRD experts. Based on these research activities, the draft about competencies for micro entrepreneurs who had have failure was 
derived. And then inviting 12 experts in related field for Delphi Analysis, the final competency model that helps micro entrepreneurs 
successfully recover were developed as follows : Competency Groups(small business owners, recovery from failure), 8 detailed 
competencies(seize business opportunities, business planning, business differentiation, operation management, market explor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roducts and services, positive self-regulation, overcoming and coping with failure experiences), 22 competency 
factors, and 72 behavioral indicators. This study has an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developed the competencies required for micro 
entrepreneurs recovering from failure.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develop a competency-based education program 
for micro entrepreneurs and to select suitable candidates for suppor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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